


https://www.shippingandoceans.com/post/new-study-reveals-korean-and-chinese-financiers-and-major-european-banks-could-be-most-exposed-to-cl


보충 브리프:
한국의 해운 좌초자산 노출 위험 분석

2     

요약
UCL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해운금융에서 수요측 좌초자산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해운 투자 절반 가까이 LNG 운반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에 보유하고 있어 심각한 재무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수은의 실제 리스크 노출도는 이번 분석에서 

과소평가되었는데, 이는 ECA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연구 방법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UCL 

보고서,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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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	 전 세계 최고 노출도: "수요측 좌초자산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 (p.3)

•	 포트폴리오 집중도: 화석연료 운반선 비중이 71%로, 전 세계 평균인 약 24%
보다 2.9배 높음 (p.30, Figure 16) 

•	 시스템적 영향: "한국의 경우,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와 민간 금융 부문 
모두에 더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p.5)

리포트에 언급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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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차원: 한국수출입은행

•	 화석연료 운반선에 50% 이상 집중 (p.3, p.22, Figure 8)

•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를 지배" 하는 "극소수 금융기관" 중 하나 (p.30)

•	 실제 리스크 과소평가: "본 연구는 수출신용기관의 대출 보증 역할을 제외했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대출 리스크의 대부분은 대출기관이 아닌 수출신용기관이 
부담한다" (p.31)

•	 시사점: 보고된 50%+는 보수적 하한선; 실제 국가 노출도는 더 높음

LNG 시장 상황

•	 최고 수준의 좌초자산 리스크: 용도 변경 불가능, 선령 낮음, 신조선 집중 (p.5)

•	 침체된 시장 진입: "향후 몇 년 내 운항을 시작할 이 선박들은 이미 침체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운항 시작 전에도 가치가 하락할 것"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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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NG 금융

•	 확인된 금액: 360억 달러 (p.2)

•	 실제 추정치: 1,080-1,440억 달러 (저자들의 선행연구 기반 3-4배 높음) (p.2)

•	 금융수단: 대출 50% (170억 달러), 직접소유/리스 (110억 달러), 지분 (70억 
달러) (p.2-3, Figure A)

한국의 노출도

•	 연구 샘플: 30-40억 달러 확인 (p.27, Figure 13)

•	 실제 추정치: 100-160억 달러 (3-4배 승수 및 커버리지 조정 적용)

•	 원화 환산: 약 15-20조원

•	 본 리포트 방법론에서 제외된 ECA 보증 리스크 (상업은행들의 대출규모 강조를 
위해 ECA 보증 관련 리스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수출입은행의 리스크가 특히 심각한 이유

요소 일반 은행 수출입은행

자산 구성 신조선 + 중고선 혼합 신조선 위주

인도 시기 분산 2025-2027 집중

리스크 부담 이전/신디케이트 가능 국가보증 유지

규제 감독 금융권 규정 적용 규제 감독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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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용문

"한국은 수요측 좌초자산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운 
투자의 거의 절반이 LNG 운반선에 집중되어 있다." (p.3)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해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을 화석연료 운반선에 
보유하고 있다." (p.3)

"이 선박들은... 이미 침체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운항 시작 전에도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p.5)

"본 연구는 대출 보증에서 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을 제외했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대출 리스크의 대부분은 대출기관이 아닌 수출신용기관이 부담한다."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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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및 보증 포함, 지난 10년간 약 41조 원 이상이 LNG 운반선 지원에 투입

•	 전체 35건의 해운사 금융지원 중 6건은 용선계약이 없어, 시장 위험에 직접 
노출

•	 주요 수치: 2015~2025년 누적 대출액 12.99조 원, 보증액 28.34조 원, 총합 
41.33조 원

수출입은행의 LNG 운반선 지원 내역 (2015-2025)

추가 데이타: 수출입은행 및 국내 
공적금융의 LNG 운반선 지원 내역 2025
년 업데이트 (리포트 비포함)
자료 출처: 2015-2022년 국회 자료(2023년 획득), 2023-2025년 차규근 국회의원 자료(2025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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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금융기관별 지원 내역 (5개 기관 총합)

•	 2021~2022년 LNG선 발주 급증 시기, 공적금융기관의 보증 규모가 크게 
확대됨

•	 해당 시기 보증을 받은 선박들이 인도되는 2024~2025년, 대출 실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

•	 총 지원 규모: 58.8조 원 (수출입은행 41.3조, 산업은행 11.8조, 무역보험공사 
4.8조, 해양진흥공사 0.7조, 캠코 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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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선계약 의무화 (현행 17%에 해당하는 투기성 발주 차단)

•	 공적 금융 LNG 운반선 58조원 노출도 긴급 재평가, 우선순위: 

	գ 2025-2027 인도 신조선

	գ 전체 ECA 보증 노출 (직접대출 외)

•	 시장 공급과잉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գ 금융 심사 시, 선박 수요-공급 분석 바탕으로한 좌초자산 리스크 반영

•	 단계적 폐지 로드맵: 화석연료 공적금융 종료한 41개국 합류 

	գ 2025년: LNG 신조선 승인 50% 감축

	գ 2026년: 75% 감축

	գ 2027년: 완전 단계적 폐지

기후솔루션이 제안하는 
정책 권고사항


